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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음악을 틀기 전에 생각한 것

내 용

「배경음악이 된 누군가의 밤」

오래된 카페는 음악이 잘 어울린다. 커피 향과 함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

잔잔한 멜로디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. 내

가 직접 카페를 운영하기 전까지는, 그 음악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

라고 생각했다. 누군가 만들었고, 어딘가에 있고, 틀면 나오는 것이라고.

카페를 열고 나서 음악 선곡에 꽤 공을 들였다. 유명한 재즈 연주, 잔잔한 

어쿠스틱 기타, 계절에 맞는 피아노 곡들.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플레이리스

트를 만들어 스피커에 연결했다.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. 매달 스트리

밍 구독료를 내고 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 여겼다.

지인 중에 음악 저작권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카페에 왔다가, 조심스럽게 

물었다. 매장용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느냐고. 나는 스트리밍 구독 얘기

를 했다. 그는 개인 구독 서비스는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기 위한 라이선스

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. 상업 매장에서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려면 

별도의 공연권 허락이 필요하다고.

그 설명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렸다. 내가 음악을 직접 복제하거나 배포한 것

이 아닌데, 단지 틀었을 뿐인데 왜 별도의 허락이 필요한가. 하지만 잠시 생

각해 보니 이해가 갔다. 내 카페에 오는 손님들은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

시간과 돈을 쓴다. 그 공간의 분위기는 음악이 만든 것이기도 하다. 그 음악

을 만든 작곡가와 연주자는 그 공간 사용에 기여한 것이다. 그들에게 그 기

여에 대한 대가가 돌아가는 것이 공정하다.

나는 이후 매장용 음악 서비스로 전환했다. 비용이 추가로 들었지만, 그 비

용의 의미가 명확해진 뒤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. 배경음악으로 

흘러나오는 멜로디 뒤에는 누군가의 밤이 있다. 악보를 쓰고, 악기를 고르

고, 녹음 부스에서 반복해서 연주하며 보낸 시간들. 그 시간들이 내 카페의 

공기를 채우고 있다면, 나는 그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해야 했다.

「3분 18초의 권리」

내가 좋아하는 곡이 있다. 제목도 없고 작곡가도 잘 알려지지 않은, 유튜브

에서 우연히 발견한 인디 뮤지션의 피아노 연주다. 3분 18초짜리 그 곡을 처

음 들었을 때, 무언가 쿡 찌르는 듯한 감정이 왔다. 슬프다고 하기엔 너무 

투명하고, 아름답다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그 곡을 나는 그날부터 오래 들었

다.

동생의 결혼식 영상을 직접 편집하게 되었을 때, 나는 자연스럽게 그 곡을 

배경음악으로 썼다. 가족만 볼 영상이니 괜찮겠다고 생각했다. 그런데 영상

을 완성하고 나서 그 뮤지션의 채널에 들어갔다가, 고정 댓글에서 안내 글을 

발견했다. 음원 사용 시 출처를 밝히고, 상업적 사용을 원할 경우 연락을 달

라는 내용이었다. 사적 사용은 괜찮다는 말도 있었지만, 인터넷에 공개할 경

우에는 출처 표기를 부탁한다는 말도 함께 있었다.

나는 영상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. 가족 단톡방에만 올릴 계획이었으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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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. 그런데 그 댓글을 읽고 나서 다시 생각했다. 그 

뮤지션은 자신의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었다. 누군가의 

소중한 순간에 자신의 음악이 쓰였다는 것을, 창작자는 알 권리가 있다. 그

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.

나는 영상 하단에 음악 제목과 채널 링크를 추가했다. 그리고 그 뮤지션의 

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겼다. 동생의 결혼식 영상에 이 곡을 사용했는데, 

정말 잘 어울렸다고. 덕분에 영상이 훨씬 따뜻해졌다고. 며칠 뒤 짧은 답장

이 달렸다. 소중한 순간에 음악이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이었다. 

그 답장을 읽으면서, 3분 18초가 만들어낸 연결이 얼마나 진하게 느껴지는지

를 새삼 알았다.


